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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기도를 하기보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기다

리는 

것도 좋지만 발판이 되는 기도도 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게 물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더 깨닫지 못하고, 선생님과 더 가까

워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

다.

주님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의 주님 사랑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10대,

무엇을 보고 더 아름답다 하리오.

제 앞가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든지 할 수 있었다.

얼룩진 옷자락 속에서도 

언제나 웃을 수 있었던 내 신부,

부족할 것 없지만 부족하다 말하며

내가 오길 준비하며 기다렸던 내 신부.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누구보다 총명했던 내 신부,

다시 말해 나의 소녀였다.

신·구약의 틀에서 벗어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 주었던 

내 사랑, 내 신부야.

어쩜 이리도 기특할까.

(노랗게 익은 벼들이 가득한 논이 보였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가을이었습니다.)

여느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했던 내 

신부.

나를 기다리다 지쳐서 마을로 돌아가면

어느새 밤이 늦어 새벽일을 해야 했었지.

너의 위로만 받다가

돌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 너무 황홀했다.

더없이 그리워지는 나의 작은 신부야,

작지만 작다 할 수 없는 나의 신부.

(서서히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사탄들이 보이고, 

머릿속에 많은 음성들이 섞여 뒤죽박죽이 되었습니

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라.

(머릿속을 비우려 노력하며 집중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후 도시로 들어가서 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니

나의 한 서린 마음에 피어난 꽃 한 송이 같았다.

너의 고백과 너의 간구가 나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밤낮 주야로 복음을 펼치니 방문이 닳고 또 닳았다.

기특한 내 사랑아,

변함없던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울렸구나.

아무도 울리지 않던 종을 

누군가 두드렸구나.

하늘 심정에 맞는 자,

내 사랑 선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갔다.

나 예수는 펼칠 뜻이 없어서 펼치지 않는 것이 아

니라

펼칠 자가 없기에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리스도 예수의 오랜 뜻을 펼칠 자가 있느냐?

나의 몸들이 죽어 가고 있구나.

천법에 어긋난 짓들을 하며

너무나 애석하게도 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정신 차리자.

선생이 밟았던 노정처럼

너희도 그리 가길 원한다.

배가 고프고 풍족하게 살지 못하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 예수뿐임을 모르느냐.

거리에 나가서도 산위에 올라서도

나 예수 모르면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끌려간다.



나의 심정을 받으라.

어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내 신부들아,

구약과 신약을 긋는 선이 누구이더냐.

바로 나 예수이지 않더냐.

그와 같이 성약의 발판, 재림역사의 스타트를 끊은 

자,

바로 나와 선생이다.

그로 인해 재림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가 재림역사의 시초가 되었다.

나의 신부들아,

나의 마음을 받으며, 나의 말 그대로 깨달을지어다.

내 사랑 나의 신부들아,

너희는 왜 스스로 공부하느냐.

왜 스스로 그 마음 받으려 노력의 몸부림을 치느냐.

왜 선생을 통해 배우지 못하느냐.

재림역사는 선생이다.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왜 손을 보며 발이라 하고,

발을 보며 눈이라 하는 자가 많으냐.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깨달아라!

너, 나, 역사를 이끌어 줄 자 선생뿐이다.

선생 옷자락에 내 마음 흔들리며

선생 마음 푸는 곳에 내 마음도 풀린다.

세상 향한 발걸음들 내게 돌리며, 

선생 통해 내 마음 느끼며, 나를 부르는 자들 되어

라.

선생에게 편지하는 자들 많지. 많다.

그런데 선생 마음 알아줄 자 없다.

정말 없다.

내 진정 말하였건만 정말 모른다.

‘시대를 깨우치고 전하여라.’ 하여도 모르는 자 많

구나.

재림을 외치라 함은

곧 ‘너희 선생을 내가 발판 삼아, 신·구약을 넘어 

신랑으로서 나타남을 전하라.’ 하는 말이다.

누가 이 말을 알았느냐.

(“주님, 배워도 깊이 깨닫지 못하니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이 흐려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졌습니다.”)

그래, 무지함에서 벗어나자. 

내 뜻은 그리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의 빛으로 삼아 나와라.

너희의 빛 되신 신랑 예수이다.

그는 내 사랑이다. 애인이다.

말씀은 그의 무기이다.

창조주의 무기를 온전히 사용하는 자,

세상 향한 발걸음을 단칼에 돌려버릴

말씀의 능력자 선생같이 

나를 사모하며 나의 능력들을 받으라.

(“선생님에 대해 더 깨달을 수 있게 더 가르쳐 주

세요.”)

뜨거운 물에 풀어 보아도

풀리지 않던 내 마음을

그가 이리도 흔들어 놓았구나.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나의 말씀을 받으며

365일 나에게만 관심 두었다.

너희 머릿속에 박힌 재림관만으로는

나를 맞기 어렵다.

그래서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나의 선생을 통해

매일 나를 어떻게 맞는지

더 가르쳐 줄 것이다.

그의 손이 움직이게 기도하라.

그의 손으로 나의 마음 받을 수 있게

전심으로 나를 맞을 수 있게

더욱 기도해 주어라.

선하고 선한 너희 선생은

오늘도 나의 말을 받으려

이 시간도 무릎 꿇고 있노라.

나를 맞으려고 매일 안간힘, 몸부림이다.

기도하라. 재림이 코앞이다.

그로 인해 나의 재림을 맞는 것을 알고

몸부림쳐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형식으로 받는 자,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며



사망 지옥에 처해 질 것이다.

제발 부활하자!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변화하자!

그것부터가 나를 맞는 재림, 휴거의 시작이다.

곧 부활이다.

사랑한다. 사랑해.

이 말을 받는 자도 안간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사랑의 그리스도 주 예수이니라.


